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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해안철책 부지, 친수여가공간으로 탈바꿈

- 12일 소래 해오름공원~남동국가산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 착공 -

- 자전거도로·보행·녹지 공간 조성, 전망대 설치해 낙조 감상 -

-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올해 성공적 마무리, 시민들께 열린 바다 제공할 것 -

인천시가 보행공간이 협소한 소래·논현지구 남측 해안로 철책 철거 

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도로, 보행로, 녹지 및 해안 전망대를 조성해 

소래해오름공원과 연결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여가공간 마련에 

나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남측 해안변의 

철거된 철책과 초소부지에 경비 CCTV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고, 시민에게 

열린 바다를 제공하기 위해 ‘소래해오름공원~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

연결공사’를 12일 착공한다고 밝혔다.

36억 원을 들여 철거된 철책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·보행·녹지공간 

조성(600m)과 함께 고가교인 아암1교에 부착식 보행데크(400m)를 설치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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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고, 초소부지는 전망대를 설치해 낙조를 

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올해 말 개방할 계획이다.

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보행데크·휴게쉼터 및 

소래해넘이다리 인근에 친수전망대를 착공해 올해 말까지 준공·개방할 

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, 본 사업과 연계해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

소래포구를 거쳐 아암로를 따라 용현갯골유수지까지 연안친수 보행로와 

자전거도로, 전망휴게쉼터 등이 완성된다.

손병득 시 해양친수과장은 “현재 추진 중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

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‘친수도시 인천’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되길 

기대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철책철거 및 기존 친수시설과 연계될 때 효과가 

높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”고 

말했다. 

<붙임> 사진자료 및 소래 해안 연결축사업 최종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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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사현장 해안로>


